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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보드의  
한국 주요경제지수 (LEI)  

및 관련 종합지수(2009년 1월)  
 

1월중 컨퍼런스보드(TCB)의 한국 주요경제지수(LEI)는 1.4 퍼센트 하락한 반면, 컨퍼런스보드의 한국 
일치경제지수(CEI)는 0.1 퍼센트 증가했다. 
 

 TCB의 한국 주요경제지수(LEI)는 금년 1월에도 다시 한번 하락되었으나, 금년 1월과 작년 12월의 
월간 하락률은 작년 10월과 11월의 두달에 비해 약간 덜 부정적이다. 주요경제지수에 대한 
실수출과 신용장도착의 부정적 기여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 두 요소들은 작년 초 이래 하향추세에 
있다. 이달의 하락으로 6개월간(2008년 7월부터 2009년 1월까지) LEI 성장률은 마이너스 12.7 
퍼센트(연률로 환산하여 대략 마이너스 23.7퍼센트)이며, 이는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다. 더하여, LEI 약세가 지난 6개월 동안 여전히 확산 상태에 있었다. 

 TCB의 한국 일치경제지수(CEI)는 현 경제활동에 대한 척도이기도 한데, 지난 6개월만에 처음으로 
1월에 약간 오름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4개월간의 지수는 내림세로 수정되었으며, 이는 
주요하게 2008년 제 4분기의 월간총수익 자료 입수에 의한 결과이다. 산업생산과 도소매업 
요소들은 증가하였으며, 이 두 요소의 증가가 1월 중 총고용에서 일어난 최대 하락을 다소 
상쇄시켰다. 약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간(2008년 7월부터 2009년 1월까지) TCB의 
한국 CEI는 4.5 퍼센트 폭으로 하락을 거듭해왔으며, 이는 2008년 1월의 2.8퍼센트 성장률에 비해 
훨씬 밑도는 수치이다. 동시에, 실 GDP는 1998년 이래 가장 급격한 하락을 기록,  2008년도 
제 4분기에 20.8 퍼센트 연간 비율로 후퇴했으며, 그 결과 2008년도에 연평균 3.0퍼센트 비율로 
감소하였다.  

 TCB의 한국 주요경제지수(LEI)에서 나타난 광범위한 경기퇴조는 2008년 후반기 이래로 
가속화되어왔다. 이번 달의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TCB의 한국 일치경제지수(CEI) 역시 2008년 
중반이래 크게 약화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종합경제지수에서 집요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경기퇴조는 한국 경제활동의 수축이 적어도 2009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망성이 많음을 시사한다. 

 

주요지표.  1월달에 TCB의 한국 주요경제지수(LEI)를 구성하는 7개 요소 중 3개 요소가 증가했다. 
긍정적 기여도를 보인 요소들을 기여도의 대소 별로 표시할 때, 국공채의 (반전) 수율, 기계류주문액, 주가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기여도를 보인 요소들을 기여도의 대소 별로 표시할 때, 실수출 FOB, 신용장 
도착, 사기업건축 허가수, 재고 對 선적의 (반전)지수 순으로 나타났다.  



1월의 1.4퍼센트 하락으로 TCB의 LEI 지수는 현재 99.9 이다 (2004년=100 기준).  수정 자료에 
입각하여, 이 지수는 12월에 1.5%, 11월에는 4.2%씩 각각 하락했다.  1월까지의 6개월간 지수는 12.7 
퍼센트 하락했고,  7개 구성요소 가운데 2 요소가 진전을 보였다 (6개월 확산 지수 =  28.6 퍼센트). 

일치지표.  1월달에는 TCB의 한국 일치경제지수(CEI)를 구성하는 4개 요소 가운데 3개 요소가 
증가했다.  긍정적 기여를 보인 요소를 그 기여도의 대소 순서별로 표시할 때, 도소매업, 산업생산, 월간 
총수익의 순으로 나타났다. 총고용은 1월에 하락했다.  

 

1월의 0.1퍼센트 하락으로 TCB의 CEI 지수는 현재 104.7 이다 (2004년=100 기준).  수정 자료에 
입각하여 이 지수는 12월에 1.2 퍼센트, 11월에 1.7 퍼센트씩 각각 하락했다. 1월까지의 6개월간 
지수는 4.5 퍼센트 하락했고, 4개 구성요소 중 진전한 요소가 하나도 없다 (6개월 확산 지수 =  0.0 퍼센트). 

 
컨퍼런스보드(TCB) 소개 
지난 90여년간 컨퍼런스보드(TCB)는 기업들의 성과제고를 위해, 그리고 전체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경영과 시장 지식을 창출하고 보급해왔다. 컨퍼런스보드는 독자적 글로벌 회원권 조직체로서 운영하며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일한다. 본 조직은 정보와 분석자료를 공시하고, 경제기반 예보를 하며, 경제동향을 
평가하고, 동적인 이해공동체를 조성하여 지식습득을 편리하게 하며, 전세계 경영간부들에게 배움의 장을 
제공한다. 컨퍼런스보드는 미국에서 501(c)(3) 세금공제를 인정받는 비영리조직이다. 컨퍼런스보드에 대한 
추가 정보나 동 조직이 회사들의 필요에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가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 www.conference-board.org. 
 

종합  경제지수  요약표  

     2008  2009   6개월  

  11월   12월   1월   7-1월 

                
주요경제지수(LEI) 102.8  r 101.3 r 99.9      
   변동률(%) -4.2  -1.5  -1.4  -12.7  
  확산 0.0  57.1  42.9   28.6   

              
일치경제지수(CEI) 105.9 r 104.6 r 104.7 p     
   변동률(%) -1.7  -1.2 r 0.1 p -4.5 p 
  확산 12.5   50.0   75.0   0.0   

              
n.a.  해당 안됨     p  예비    r 수정       
(2004년=100 기준)             
출처:  The Conference Board (컨퍼런스보드)  All Rights Reserved (본사 판권 소유) 

 

경제전문가를 위한 The Conference Board 연락처:  보도관계 문의: 

인디케이터 프로그램:  1-212-339-0330               Frank Tortorici: 1-212-339-0231 
Carol Courter: 1-212-339-0232 

웹사이트에 상세 정보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www.conference-board.org/economics/bci/ 

 

다음 보도자료는 2009년 4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한국시간)에 공시됩니다. 

미국 보도는 2009년 4월 8일 목요일 저녁 9시(미동부시간)                                        
------------------------------------------------------------------------------------------ 


